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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 2,20 

“주님의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시편 27,1 

마리아는 죠셉 리히터와 처녀명이 오만이었던 로사 리히터의 사이에서 난 자녀 열 명 중 세 째였다. 

마리아가 세 살이 되었을 때 가족들이 켈러회어로 이사했다. 1933년부터 40년까지 그곳에서 기본 

가톨릭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다녔다. 1936년 6월 21일, 첫 영성체를 했으며 1년 후 견진 성사를 

받았다. 기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마친 다음에는 1년간 부모님의 농장에서 일을 도왔다. 그 후 

3년간 엠스텍의 한 가정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했고 그 다음에 다시 부모님의 농장에서 일했다. 

1947년에는 1년간 훼히타의 안토니우스하우스에서 견습 요리사였는데 그곳에서 노틀담 수녀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 머지 않아 마리아는 우리 수녀회에 입회하여 당시 뮬하우젠 관구 본원으로 

들어왔다.  

마리아는 착복을 하면서 마리아 유스티니아네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첫서원은 알렌에서 발했으며 

겔젠키르혠으로 파견되어 가사 일을 하다가 종신 선서 이후 다시 겔젠키르혠으로 돌아갔다. 그 

사이에는 2년간 뮨스터의 학생 기숙사에서 살았다. 수녀는 나중에 일시적이었던 그곳 생활과 정원에 

있던 커다란 폭탄 구덩이에 대해 즐겨 이야기 했는데 이곳은 묵주 기도를 하면서 돌던 곳으로 “소가 

지나는 길”이라 불렸다.  

마리아 유스티니아네 수녀는 겔젠키르혠에서 복홀트로 파견되어 다른 소임과 함께 흰색 재봉실을 

맡았다. 1971년에는 국가 공인 가정 관리인이 되기 위한 시험도 치렀다. 수녀는 1981년부터 1988년 

까지 뮨스터에서 수녀원과 안내실을 돌보았다. 그 이후, 5년간 코스펠드 수련소의 가정 관리인으로 

일했다. 1993년부터는 건강 문제로 2011년 코스펠드의 안넨탈 수녀원으로 이주할 때까지 다시 

뮨스터에서 학생 기숙사의 식당과 재봉실을 맡았다.    

마리아 유스티니아네 수녀가 모토로 선택한 두 개의 성경 구절은 수녀의 삶에서 현실이 되었다. 

수녀와 함께 생활했던 이들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었다. 수녀는 참견하는 법 없이 그저 

다른 이들을 위해 아주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현존했다. 겸손하고 당당하고 만족스럽고 기쁘게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갔다. 하느님이야말로 참으로 수녀의 삶의 힘이었다. 

코스펠드로 옮겨온 다음 서서히, 계속적으로 치매가 발병했다. 몇 년 지난 다음 한동안 수녀를 보지 

못했던 수녀들은 마리아 유스티니아네 수녀가 더 이상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가장 최근에는 침대에 머물면서 거의 혹은 전혀 반응을 하지 못했다. 수녀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마다 수녀에게 가서 말을 걸었지만 아무런 응답도 듣지 못했으며 보통은 아무 반응도 보지 

못했다. 수녀의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수녀가 인지나 할 수 있었는지 알 길이 없다.   

12월 27일 밤 11시 경, 마리아 유스티니아네 수녀는 지상에서의 삶을 마감했다. 이제는 수녀가 

전생애를 바쳤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 있을 수 있다.   


